
백 지 원

  우리 학교에는 다문화 친구들이 많다. 그러다 보니 반별로 다문화친구 도

우미라는 것도 있다. 그것을 선생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선생님은 다문화

친구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에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다. 그래서 나

는 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

주거나,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필기할 때 내가 대신 해주기도 했다. 또 

다른 선생님이 그 친구가 발표를 잘 하지 못할 때 내가 먼저 다문화친구라

서 발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. 

  그때부터였을까,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나를 찾지도 않고 다문화선생

님과 다녔다.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 친구가 나에게 마음이 상

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생각해 보았다. 아무리 

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잘못한 것 같아 

미안한 마음이 늘어나고만 있었다. 

 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영어마을체험이라는 것을 떠났다. 영어마을에서

는 6팀으로 나누고 팀마다 외국인친구들이 1명씩 있었다. 그렇게 수업을 하

는데 평소 영어를 어려워하는 나에게 발표해야하는 상황이 왔었다. 떨리지

만 발표하면서 영어실력이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하려는 순간 그 

외국인 친구가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였다. 해석하면‘이 친구는 오늘 체험

온 친구인데 남들보다 영어실력이 떨어져서 발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

다. 그래서 내가 대신 발표하겠다.’이런 내용이었다. 보통 내가 못하는 발

표를 남이해준다면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다. 그런데 내 기분은 전

혀 홀가분하지 않고 안좋았다.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조

금 걸려도 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. 다른 수업시간에서도 내가 

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친구가 도와주니 혼자 하는 것보다 편하고 좋았다. 

그래서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필요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에게 

묻지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도와주니까 나를 무시하고 동정하고는 것 같아 

기분이 좋지 않았다. 

  그러다 나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내가 다문화친구에게 했던 행동과 

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다문화친구도 내가 느낀 기분과 같은 기분을 느

낀 것일까? 나는 그동안 다문화친구를 생각한다며 하였지만 다문화친구의 

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



의사를 묻지도 않았고 그냥 도와줬다. 나는 다문화친구를 도와준 것이지만

‘내가 정말 다문화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준 것일까?’‘내가 그 친구에게 

진심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서 도와준 것 

아닐까?’‘나는 다문화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려해 준 것일까?’라는 

의문이 들었다. 내가 그 친구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

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권을 침해한 것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사람들에

게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.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한 것은 사소

한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.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인권을 

침해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침해하고 있을 수 있다. 

  어쩌면 그 친구는‘다문화’라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

상처가 됐을 수 있다. 하지만 내가 한 행동들은 그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

는 세균과 같았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.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

며 그 친구에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

겠다고 생각했다. 내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는 크게 어렵지 않

다.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, 그 친구가 도움을 

필요로 한다면 도움을 주는 것.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친구의 상처를 더

욱 아프게 하는 세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. 우리가 아프게 했던 세균에서 

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. 하지만 우리가 

이렇게 조금씩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 친구

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 갈 것이다. 물론 흉터는 남을 수 있다. 하지만 그 

흉터가 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. 

 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편견과 차별, 인권 무시로 인해 많은 심리적 어

려움과 관계적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.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

배척하기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

로써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. 우리가 누군가에게 알려

줘야 하는 것은 차별 가득한 시선이 아니다. 차별과 차이를 알고 다름을 인

정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. 

성별에 따라,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, 지위에 따라, 피부색에 따라, 

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인권을 무시한다. 나의 가

진 것과 , 아는 것에 우월감을 갖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

더 따뜻한 배려의 눈빛과 몸짓을 보여 준다면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슴에 

남는 고마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.


